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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 현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PI 필름의 글로벌 최대 생산거점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 방문
- 생산능력 초격차 확대를 위한 1,000억 원 증설 투자 계획 및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22(월) 충북 진천에 
소재한 PI첨단소재 사(社)의 산업용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 및 
바니쉬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하였다. 폴리이미드는 상용화된 플라
스틱 중 내열성, 절연성, 가공성이 가장 우수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스마트기기 중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
되고 있는 핵심 첨단 소재이다. 

  PI첨단소재는 2008년에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 합작으로 설립된 이래 
초고속 성장을 하여 2014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프랑스 기업 아케마(ARKEMA)가 PI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하여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외국인 투자 사례이기도 하다. 
PI첨단소재는 2014년부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23년 28.9%)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천‧구미 공장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통해 일본, 대만, 
미국 등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일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PI첨단소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이 아케마의 자금과 운영 노하우, 판매 채널 등과 결합되어 
한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2의 PI첨단
소재 육성을 목표로 우리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PI 첨단소재는 금일 간담회에서 지역 소재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인력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핵심원료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 대학과 연계한 상시 인력 
매칭 등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원료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방문에는 산업부 2030 청년
자문단*이 동행하여 우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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